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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함께 무상주 요구안 결정했다.


2007년 임·단협 요구안 확정을 위한 노동조합 제96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1일 남겨 놓고, 노동조합(김동원 부지부장, 박성식 사무국장, 조강훈 정책기획실장, 김용진 기획1부장)과 우리사주조합(최병협 조합장, 윤명진 사무장)이 논의하여 무상주 요구안을 2007년 임·단협 요구안에 삽입키로 결정했다.





뼈아픈 2006년을 되풀이 하지 말자


우리 조합원들의 희망인 무상주 요구안이 지난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동안 2007년 임·단협 요구안에 무상주 부분을 채택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노동조합 집행부 및 사업부 대표와 대의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및 이사·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도움에 고마움과 동지애를 느낀다. 무상주 요구안이 지난 2006년 임금협상에 이어 이번에도 요구안으로 채택되었다. 


지난 2006년 임금협상때의 뼈아픈 아쉬움을 다시는 재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상주 쟁취는 대의원과 조합원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제 현대자동차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합심단결하여 올해는 기필코 무상주 쟁취를 이뤄내야 한다. 지난 2006년 임금협상때 경험 했듯이 우리 대의원들이 현장 조합원들의 여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또 다시 무상주 쟁취는 물건너 갈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조합원들에게 무상주 쟁취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무상주 쟁취 없이는 2007년 임·단협이 마무리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길 기대한다.





2007년 6월 영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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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임·단협 관련 무상주 지급 요구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여론이 중요하오니 많은 관심과 여론화 형성에 협조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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